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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언론장악 맞서 목숨 건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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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4일자로 1박2일 총파업 총력 상경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와 MBC,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

위원회 앞에서 네티즌, 시민, 민주노총이 집결해 국민언론 사수 투쟁을 벌였다.

이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정권의 강도 높은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차라리 목숨을 던질지언정 이명박 정권에게 무릎 꿇

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투쟁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한 네티즌과 시민들 응원이 작렬했다.

시민 이현민씨는 "방송사까지 찾아가서 힘을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아고라에는 양천구청 앞에서도 민주노총 여러분들이 방

송차를 가지고 시위를 했다는 글을 보았고 이렇게 세세한 장소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민주노총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다"며 "민주노총 여러분들 곁에는 국민이 있고, 이제는 민주노총과 국민이 함께 가겠다"고

응원했다.

네티즌 '희망등불'씨는 "민주노총 포스가 너무 멋져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포스가 장난 아니네. 와우! 힘내세요! 너무 든든해

요! 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민주노총의 열렬 팬이 됐네요"라며 "든든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시민 '박상민'씨도 "KBS앞 연설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차라리 목숨을 던질지언정 이명박 정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

다'라는 연설을 듣고 너무 감동했다"며 "민주노총 여러분이 언제나 지금처럼 국민들과 함께해달라"고 격려했다.

네티즌 '힘내세요'씨는 "정부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국제기구인 ILO에서도 정당하다고 했으며 프랑스에서는 파업을하면 국민들이 지

지를 한다"며 "국민들이 조중동의 사기에서 깨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

다"고 힘을 불어 넣었다.

네티즌 '명박하야'씨는 "재협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국민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다 더 큰 국익은 없고 끝까지 민주노총을 응원

하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일파매국노척결'씨는 "외롭고 힘들더라고 보이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민주노총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

권이 꿈꾸는 그들만의 정책은 국민들에 의해 무마되고 이명박은 우리 국민이 끌어 내릴 것이고 끝까지 힘내서 함께하자"고 호소했

다.

시민 정용호씨도 "그동안 민주노총이나 기타 노조단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겠다"며 "앞으로도 민심

을 잘살펴서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조 단체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한껏 지지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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